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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페르시아 시대 이스라엘의 사회-종교 변화에 관한 연구로서, 이를 위해 기원

전 586년 유다 왕국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서부터 기원전 538년 바벨론 포로의 

귀환까지의 유다 사회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유다 왕국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 파괴로 인

한 유대인들의 바벨론 이주와 귀환은 유대인들에게 신앙적인 각성과 새로운 사회 변화를 

요청했다고 본다. 즉 바벨론 제국에 의해 유다왕국이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이주한 유대인

들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 다시 귀환하는 사건은 페르

시아 시대 이스라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이주했던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

면서 귀환 후 땅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전

통적인 야웨 신앙과 토지 소유권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땅을 얻는 것은 야웨의 계약을 

기억하고 계명을 준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역으로 땅을 잃거나 땅이 생산을 멈추는 

것은 야웨의 계약을 위배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가 귀환하면서 팔레스틴 

공동체와 귀환 공동체 사이에 땅의 소유에 대한 갈등이 발생한다. 저자는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는 것은 성전 재건의 완성으로 인해서라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성전 재건의 완성으로 인해 야웨의 통치가 시작되고 유다 사회가 통

합되어 새로운 질서를 회복하면서 이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유다 사회는 다시는 

자신의 땅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해 땅의 거주민이 지켜야 할 조건을 만든다. 하나님

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준수하고 우상숭배를 멀리하

며 이방여인과 결혼을 금하고 야웨 신앙을 유지하며 희년과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사회적 

공평과 정의가 넘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